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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s illusion is unique in that it differs from classical brightness contrast and assimilation illusions. Although White's illusion 
and brightness assimilation may appear similar, they are caused by different visual properti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mechanisms underlying White's illusion and brightness assimilation are the same. Experiment 1 investigated whether 
the length of the test stimulus and the thickness of the stimuli could affect brightness induction. The test stimulus was presented 
in the center of the inducing stimuli arranged in a square waveform. Experiment 2 investigated whether the number of inducing 
stimuli could affect brightness indu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ived brightness of the test stimulus was systematically 
influenced by the length and thickness of the stimulus. This trend was maintained even when the number of inducing stimuli was 
controlled f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brightness induction could be explained by the responses of the primary visual cortex. 
Non-adjacent inducing stimuli also affected brightness perception, but the effect weakened as the distance from the test stimulus 
increased. This trend was observed in both White's illusion and classical brightness assimilation stimuli, indicating that White's 
illusion and classical brightness induction may occur due to a similar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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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동일한 자극의 밝기가 주변의 밝기에 의해 실

제와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중심 자극의 지각된 밝기가 

주변 자극에 의해 달라지는 것은 밝기 유도 현상(bightness 

induction 혹은 lightness induction)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Heinemann, 1955; Heinemann & Chase, 1995; 

Leeuwenberg, 1982; Shapley & Reid, 1985).

밝기 유도 현상으로 나타나는 착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밝기 대비 착시(brightness contrast illusion)이다. 밝기 대비 

착시를 보여주는 고전적인 자극 예가 Figure 1에 제시되어 

있다. Figure 1의 A와 B에서 중심 회색 자극의 물리적 밝기

(luminance)는 동일하다. 그러나 Figure 1A의 중심 자극이 

Figure 1B의 중심 자극보다 더 어두워 보인다. 고전적 대비 

자극에서는 주변 자극이 밝으면 중심 자극의 밝기가 주변 자

극이 어두울 때보다 더 어두워 보인다(Heinemann, 1955; 

Shapley & Reid, 1985).

밝기 대비 착시는 주로 가쪽 억제 기제(lateral inhibition 

mechanism)로 설명된다. 가쪽 억제는 망막에 있는 신경세포

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흥분 중심-억제 주변 

수용장을 갖는 망막 신경절 세포의 경우, 수용장 전체 영역

에 걸쳐 들어 오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가쪽의 광수용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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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Examples of classical brightness contrast illusions. A 

light illusion-inducing stimulus surrounds the gray central 

stimulus in (A), and a dark illusion-inducing stimulus 

surrounds the central stimulus in (B). The brightness of the 

central stimulus in (A) and (B) is the same, but the central 

stimulus in (A) appears darker than that in (B).

(A) (B)

Figure 2. Examples of typical White's illusion. The central 

stimulus in (A) is more in contact with the light 

illusion-inducing stimuli, and the central stimulus in (B) is 

more in contact with the dark illusion-inducing stimuli. Unlike 

Figure 1, the brightness of the central stimulus in (A) appears 

lighter than the brightness of the central stimulus in (B).

(A) (B)

Figure 3. Examples of classical brightness assimilation illusions. 

Light illusion-inducing stimuli surround the gray central 

stimulus in (A), and dark illusion-inducing stimuli surround 

the central stimulus in (B). Unlike Figure 1, the brightness of 

the central stimulus in (A) appears lighter than the brightness 

of the central stimulus in (B).

터의 억제 신호도 많아지게 된다(Kingdom, 1997; Valberg 

et al., 1985). 주변 자극의 빛을 받아들이는 광수용기들이 

양극세포나 신경절 세포에 억제신호를 보내게 되면 주변부에

서 억제 신호가 오지 않거나 약하게 오는 경우에 비해 신경

절 세포의 발화율이 줄어들어 밝기 대비 착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지각적 현상들에 의한 증거들은 밝기 유도 

현상이 가쪽 억제 기제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White 착시(White’s 

illusion)이다(White, 2010). White 착시 자극의 예가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Figure 2에서 세로로 긴 두 회색 막대의 

밝기는 동일하다. 이때 Figure 2의 A에 있는 회색 막대의 밝

기가 Figure 2의 B에 있는 회색 막대의 밝기보다 더 밝아 

보인다. 이처럼 전형적인 White 착시 자극에서는 밝은 유도

자극에 더 많이 둘러싸인 회색 막대의 밝기가 어두운 유도자

극에 더 많이 둘러싸인 회색 막대의 밝기보다 밝아 보인다.

White 착시를 신경생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연구자는 White 착시를 밝

기 동화 착시(brightness assimilation illusion)의 일종으로 

분류한다(Blakeslee & McCourt, 1999, 2004; Blakeslee et 

al., 2005; Otazu et al., 2008). Figure 3에 고전적 밝기 동

화 착시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 상

황에서는 주변 자극이 밝으면 주변 자극이 어두울 때보다 중

심 자극의 밝기가 더 밝아 보인다(Heinemann, 1955; 

Shapley & Reid, 1985). White 착시를 밝기 동화 착시와는 

별도의 현상으로 분류하는 연구자들도 있다(Economou et 

al., 2015; Economou et al., 2007; Gilchrist et al., 1999). 

White 착시 현상이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 현상과 동일한지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 중이다.

망막 수용장의 가쪽 억제는 인접한 일부 영역에만 영향을 

끼칠 수 있다(Kingdom, 1997; Valberg et al., 1985). 그러

나 밝기 지각은 인접한 영역뿐만 아니라 인접하지 않은 자극

을 비롯하여 배경의 밝기와 조명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Gilchrist et al., 1999; Hong & Shevell, 2004). White 착

시와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는 가쪽 억제 기제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밝기 유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이론이 공간 

필터링 모형(spatial filtering model)과 정박 이론(anchoring 

theory)이다.

공간 필터링 모형에서는 밝기 유도 현상을 일차 시각 겉

질(V1; primary visual cortex)에 있는 시각 세포에서 일

어나는 흥분-억제 반응의 결과로 설명한다(Blakeslee & 

McCourt, 1999, 2004; Blakeslee et al., 2005; Otazu et 

al., 2008). 일차 시각 겉질의 시각 세포 수용장들은 다양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 시각 세포 수용장의 크기는 공간 주

파수(spatial frequency) 지각의 민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망막의 광수용기는 빛의 단순 입력에 따라 흥분 또는 억

제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일차 시각 겉질 수준에는 특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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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orientation)와 특정 경계(edge)에 선별적인 세포들이 있

다. 이로 인해 일차 시각 겉질은 망막 수준에 비해 더 복잡

한 시각 입력을 처리할 수 있다. 공간 필터링 모형은 공간 

주파수, 방위, 그리고 경계 정보의 처리를 수행하는 일차 

시각 겉질의 수용장 반응과 유사한 결과를 산출하는 필터

를 통해 밝기 유도 현상의 지각을 예측한다(Blakeslee & 

McCourt, 1999). 공간 필터링 모형을 통한 예측을 정신물리

학적 반응 데이터와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에 따

르면 공간 필터링 모형이 고전적 대비 현상과 White 착시 

현상을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lakeslee & 

McCourt, 1999, 2004; Blakeslee et al., 2005; Otazu et 

al., 2008). 공간 필터링 모형의 수용장 필터를 적용하면 

Figure 1A의 회색 사각형은 Figure 1B의 회색 사각형보다 

더 어두워 보이게 예측된다. 반면 Figure 2A의 회색 사각형

은 Figure 2B의 회색 사각형보다 더 밝아 보이게 예측된다.

공간 필터링 모형은 밝기 유도 현상의 지각을 일차 시각 

겉질 수용장 반응의 결과로써 수치화하여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 상황에서도 공

간 필터링 모형이 예측하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알

려진 바가 없다. 현재까지는 White 착시 현상이 밝기 동화 

착시 현상과 동일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럼에도 공간 

필터링 모형에서는 White 착시를 밝기 동화 착시 현상으로 

간주한다(Blakeslee & McCourt, 1999, 2004; Blakeslee et 

al., 2005; Otazu et al., 2008).

White 착시는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와 다른 현상이라

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정

박 이론(anchoring theory)이다. 정박 이론에 따르면 밝기 

유도 현상은 주변 자극과의 집단화(grouping) 혹은 소속감

(belongingness) 지각에 의해 발생한다(Economou et al., 

2007, 2015; Gilchrist et al., 1999).

정박 이론은 일차 시각 겉질보다 후의 시각처리 단계에서 

설명을 시도한다(Economou et al., 2015). 정박 이론에 따르

면 중심 자극이 어떤 주변 자극과 묶여 지각되는지가 밝기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박 이론의 관점에서는 White 

착시 현상과 고전적 동화 현상을 동일한 현상으로 보지 않는

다(Economou et al., 2015; Gilchrist et al., 1999). White 

착시 자극과 고전적 동화 자극은 주변 자극과 집단화되는 방

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 자극에서는 밝기 유도 현상을 유

도하는 주변 자극이 한 종류이다(Figure 3). 그러나 White 

착시 자극에서는 밝기 유도 현상을 유도하는 주변 자극이 두 

종류이다(Figure 2). 정박 이론에 따르면 White 착시 자극에

서 회색 검사자극과 동일선상에 있는(collinear) 유도자극

(Figure 2에서 회색 자극 위아래에 있는 자극)의 효과가 회

색 자극의 측면에 있는(flaking) 유도자극(Figure 2에서 회색 

자극 양옆에 있는 자극)의 효과보다 더 크다(Gilchrist et al., 

1999). 그 이유는 동일선상 유도자극 위에 회색 자극이 놓여 

있다고 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회색 자극은 측

면 유도자극이 아닌 동일선상 유도자극과 집단을 형성한다. 

정박 이론에서는 동일선상 유도자극이 측면 유도자극에 비해 

밝기 유도 현상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간주한다. 측면 

유도자극과 인접한 영역이 더 넓을지라도 회색 자극과 동일

선상 유도자극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Figure 2의 White 

착시 효과는 동일선상 유도자극을 기준으로 대비 효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적인 분류 기준에 따르면 

White 착시 효과가 동화 효과처럼 해석될 수 있다.

Figure 3의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 자극에는 회색 자극과 

인접한 자극이 측면 유도자극밖에 없다. 회색 자극은 측면 

유도자극들과 서로 같은 깊이에 있는 것으로 묶여 지각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 자극에서는 

White 착시 자극에서와 달리 측면 유도자극과의 관계 때문

에 밝기 지각이 유도될 수 있다.

정박 이론은 공간 필터링 모형과 비교해 설명 범위가 더 

넓다는 장점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White 착시 자극

(Pessoa & Ross, 1995; Spehar et al., 1995), 고전적 대비

와 고전적 동화 자극(Economou et al., 2015) 모두 집단화 

요인에 의해 착시가 유도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정

박 이론의 설명은 인간의 수용장 반응을 포함한 시각 기제와 

관련짓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박 이론에서도 밝기 지각

에 대한 수치화된 예측을 시도하였으나, 이 시도는 매우 단

순한 자극 상황에서만 이루어졌다(Gilchrist et al., 1999). 고

전적 밝기 동화 착시 자극과 White 착시 자극에서 이루어지

는 집단화에 대한 수치화된 예측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극에 대한 지각을 수치화하여 설명하는 공간 필터링 모형

이 이론적 설명력 측면에서는 더 높을 수 있다.

White 착시와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 현상이 어떤 기제에 

의해 나타나는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수용장 반응만

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집단화 요인과 같은 후기 단

계의 정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두 효과가 

동일한 현상인지, 혹은 같은 기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도 논란이 있다. 논란이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

는 White 착시 자극과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 자극을 동등

한 조건에서 비교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

인다. 밝기 유도 현상의 기제 규명에 앞서 밝기 지각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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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시각적 속성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극을 구성하는 막대들의 두께는 밝기 유도 현상을 변화

시키는 대표적인 시각적 속성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

극에 두께가 고전적 밝기 유도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막

대 자극이 얇을수록 동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컸고, 두

꺼울수록 대비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컸다(Blakeslee & 

McCourt, 2004; Reid & Shapley, 1988; McCourt, 1982). 

이는 밝기 유도 현상의 효과 방향이 자극 두께에 의해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밝기 유도 현상은 두께 외에도 자극의 

형태와 배경의 밝기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Gilchrist et 

al., 1999; Hong & Shevell, 2004).

White 착시 자극에서도 막대의 두께에 따라 밝기 유도 현

상이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검사․유도자극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밝기 유도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전

적 밝기 동화 착시와 유사했다. 그러나 White 착시 자극 상

황에서는 막대가 충분히 두껍더라도 밝기 유도 현상의 효과 

방향이 변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Anstis, 2006). 이는 

고전적 동화 현상과 White 착시 현상이 동일하지 않을 가능

성을 보여준다.

White 착시 자극과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 자극을 구분하

는 다른 특징으로 검사자극(Figure 2와 3의 회색 막대자극)

의 길이가 될 수 있다. 전형적인 밝기 동화 착시 자극에서는 

검사자극과 측면 유도자극의 길이가 동일하다. 이때 검사자

극과 인접한 유도자극은 한 종류이다. 그러나 White 착시 

자극에서는 검사자극의 길이가 측면 유도자극의 길이보다 항

상 짧고, 검사자극에 인접한 유도자극의 종류가 두 가지이다. 

이는 검사자극과 유도자극의 두께와 길이라는 단순한 시각 

속성들만으로 White 착시 현상과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 현

상이 구분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검사자극의 길이

가 증가하면 측면 유도자극이 검사자극과 인접한 영역이 넓

어진다. 이는 Figure 4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망막이나 

일차 시각 겉질 단계에서의 처리만으로 밝기 지각을 설명할 

수 있다면 검사자극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밝기 유도량의 크

기가 체계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수용장의 단순 반응보다는 특정 유도자극과의 집단화가 

밝기 유도 현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어떤 유도자극

과 집단화되어 지각되는지가 밝기 유도 현상을 변화시킬 것

이다(Economou et al., 2015; Gilchrist et al., 1999; Kim 

et al., 2017; Pessoa & Ross, 1995; Spehar et al., 1995). 

예를 들어 Figure 4의 위쪽 자극 상황(검사자극 길이가 유도

자극 길이보다 짧은 조건)에서는 검사자극이 동일선상 유도

자극 위에 놓여 있다는 해석과 측면 유도자극과 나란히 놓여 

있다는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Figure 4의 아래쪽 자

극 상황(검사자극 길이가 유도자극 길이와 동일한 조건)에서

는 검사자극이 측면 유도자극과 나란히 놓여 있다는 해석만 

가능하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White 착시 자극과 고전적 동화 

자극을 비롯한 밝기 유도 현상의 시지각적 기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White 착시와 고전적 동화 현상을 망막이나 일차 

시각 겉질의 수용장 반응과 같은 초기 시각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단화 요인 같은 후기 시각 단계의 처리

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의 집

단화 유형을 조작하기보다는 자극의 길이와 두께처럼 기초적

인 시각 속성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의 길이와 두께를 변화시켜 White 착시 현상과 고전적 

동화 현상을 비교하였다.

전형적인 White 착시 자극은 검사자극과 더 넓은 영역을 

공유하는 유도자극(측면 유도자극)을 기준으로 동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자들은 검사자극

이 측면 유도자극과 더 많은 영역을 공유하는 제한적인 상황

에서 White 착시 현상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자

극이 동일선상 유도자극과 더 많은 영역을 공유할 때에도 밝

기 유도 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White 착시와 고전적 밝기 유도의 차이는 실험자극 내의 

차이뿐만 아니라 배경의 밝기 차이로부터 나타난 것일 수 있

다(Gilchrist et al., 1999; Hong & Shevell, 2004). 그럼에

도 기존 연구들에서는 연구마다 배경 밝기 수준에 차이가 있

어 연구 결과 간 동등한 비교가 어렵다. 고전적 밝기 유도에 

관한 이전 연구들에서는 배경의 밝기가 흰색에 가깝거나 검

은색에 가까워 보이도록 설정되었다(Economou et al., 2007, 

2015). White 착시에 관한 이전 연구들에서는 배경 없이 자

극들만을 화면에 제시했거나(Spehar et al.,, 2002; Spehar, 

Gilchrist, & Arend, 1995), 배경이 회색으로 지각되도록 설

정하였다(Betz et al., 2015; Blakeslee et al., 2005; Howe, 

2005).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배경을 무선점(random-dot)들

의 배열로 제시하였다. 모든 실험 조건에서 배경 무선점의 

평균 밝기는 검사자극의 물리적 밝기와 동일하였다. 이를 통

해 배경 밝기의 영향이 통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두 개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1에서

는 검사자극의 길이와 검사․유도자극의 두께가 밝기 유도 

현상을 변화시키는지 알아보았다. 검사자극이 측면 유도자극

과 동일선상 유도자극 중 어떤 자극과 더 많은 영역에 인접

하는지가 밝기 유도 현상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아보았다. 

실험 2에서는 유도자극의 개수, 검사․유도자극의 두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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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 test stimuli and thick overall stimuli (B) short test stimuli and thin overall stimuli

(C) long test stimuli and thick overall stimuli (D) long test stimuli and thin overall stimuli

Figure 4. Examples of how brightness induction influences perception depending on the length and thickness of the stimuli. In (A) 

and (B), the length of the test stimuli is shorter than the length of inducing stimuli. In (C) and (D), the length of the test stimuli is 

the same as the length of inducing stimuli. In (A), (B), and (D), the left central stimulus appears lighter than the right central 

stimulus. However, as shown in (C),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left central stimulus is perceived as darker than the right central 

stimulus.

사자극의 길이가 밝기 유도 현상을 변화시키는지 알아보았

다. 이를 통해 실험 1의 결과가 유도자극 길이나 두께의 영

향 때문인지, 유도자극의 개수나 인접하지 않은 유도자극의 

영향 때문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

실험 1. 자극의 길이와 두께가

밝기 유도 현상에 미치는 영향

방  법

참가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아홉 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모

든 참가자는 자극의 밝기를 조절하는 실험 과제를 무리 없이 

수행하였다.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승인

받은 후 실험이 진행되었다.

자극

자극은 VIEWPixx 3D Lite 모니터 상에 제시되었다. 모니터

의 해상도는 1920 × 1080였다. 참가자와 모니터 사이의 거

리는 약 70 cm였다. 실험에 제시된 모든 자극의 물리적 밝

기 값은 스펙트로미터(spectrometer)로 사전에 측정된 값으

로 정의하였다. 스펙트로미터는 X-Rite 사의 i1 Pro를 사용

하였다. 모니터가 제시하는 물리적 밝기에 대한 오차 범위는 

-4 cd/m²에서 +2 cd/m² 사이였다. 실험은 모니터 화면

에서 나오는 빛 외의 조명이 거의 지각되지 않는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턱 받침대에 얼굴이 고정된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실험자극은 유도자극과 검사자극으로 구분되었다. 유

도자극은 어두운 막대와 밝은 막대가 번갈아 배열된 사각파

(square wave) 형태로 이루어졌다. 어두운 유도자극의 물리

적 밝기는 약 0.13 cd/m²였으며, 밝은 유도자극의 물리적 

밝기는 약 70 cd/m²였다. 검사자극은 실험자극의 중앙 지

점에 놓여졌다. 검사자극의 밝기는 두 유도자극의 물리적 중

간 밝기인 약 35.07 cd/m²였다.

실험 1 자극의 예시는 Figure 5에 제시되어 있다. 실험 1

에서는 검사자극의 길이, 검사․유도자극의 두께를 변화시켰

다. 검사자극의 길이는 시각도로 0.36 ,̊ 1.09 ,̊ 3.26 ,̊ 9.76 의̊ 

네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자극과 유도자극의 두께는 시

각도 0.36 ,̊ 1.09 ,̊ 3.26 의̊ 세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자

극의 전체 가로 × 세로 크기는 시각도 9.76  ̊× 9.76 으̊로 

고정되었다. 실험자극은 밝은 점과 어두운 점으로 구성된 무

선점 배경 위에 제시되었다. 무선점 하나의 크기는 시각도 

0.27  ̊× 0.27 이̊었다. 배경을 구성하는 밝은 무선점과 어두

운 무선점의 비율은 동일했다. 무선점 배경의 평균 밝기는 

검사자극의 밝기와 동일한 35.07 cd/m²였다. 어두운 배경 

무선점의 밝기와 어두운 유도자극의 밝기가 동일하였고, 밝

은 배경 무선점의 밝기와 밝은 유도자극의 밝기가 동일하였

다.



Th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 62 -

(A) Conditions where flanking stimuli are lighter than test stimuli

(B) Conditions where flanking stimuli are darker than test stimuli

Figure 5. Examples of stimuli from Experiment 1. (A) is an example of experimental stimuli when the flanking stimuli are light, and 

(B) is an example of experimental stimuli when the flanking stimuli are dark. The length of the test stimulus and the thickness of 

the stimuli were vari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The brightness of the test stimuli (gray) remained constant. The condition in 

which the aspect ratio of the test stimulus is 1:1 is indicated by a yellow frame.

절차

참가자가 경험하는 실험 상황의 예시는 Figure 6에 제시되어 

있다. 매 시행 전 검은 빈 화면이 3초 동안 제시되었다. 이

후 실험자극과 비교자극이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에 동시에 

제시되었다. 실험자극은 유도자극과 검사자극으로 구성된 막

대 격자 자극이었으며, 비교자극은 실험자극의 크기와 동일

한 단일 밝기 자극이었다. 실험자극이 제시되는 위치는 왼쪽 

또는 오른쪽이었다. 실험자극이 화면 왼쪽에 제시되면 비교

자극은 화면 오른쪽에 제시되었다. 비교자극의 초기 밝기 값

은 시행마다 5 cd/m²에서 65 cd/m²의 범위 안에서 무선

화되었다.

실험자극과 비교자극이 제시되면 참가자는 밝기 맞춤 과

제(brightness matching task)를 수행하였다. 밝기 맞춤 과제

는 비교자극의 밝기가 검사자극의 밝기와 동일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비교자극의 밝기를 조절하는 과제이다. 키보드의 위

쪽 방향 자판을 누르면 비교자극이 밝아졌으며, 아래쪽 방향 

자판을 누르면 비교자극이 어두워졌다. 비교자극의 밝기가 

검사자극의 밝기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행을 종료하였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3초 동안 검은 화

면이 나타난 후 다음 시행 자극이 제시되었다. 

밝기 맞춤 과제를 통해 실험 조건별로 검사자극에 대한 

지각된 밝기를 측정하였으며, 이 측정치를 통해 ‘유도된 밝



A Comparison of Brightness Perception in White’s Illusion and Classical Brightness Assimilation

- 63 -

Figure 6. Example of an experimental screen. In the example, experimental stimuli are presented on the left side of the screen, and 

comparative stimuli are presented on the right side of the screen. The gray test stimulus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screen. The 

participant's task is to adjust the brightness of the comparative stimulus so that it appears to be the same as the test stimulus.

기량’을 계산하였다. 유도된 밝기량은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측면 유도자극이 밝을 때 검사자극의 지각된 밝기에서 측면 

유도자극이 어두울 때 검사자극의 지각된 밝기를 뺀 값으로 

표현되었다. 유도된 밝기량의 단위는 cd/m²였다. 총 시행은 

96 시행이었다(4 검사자극의 길이 × 3 검사․유도자극의 

두께 × 2 실험자극의 제시 위치 × 2 측면 유도자극의 밝

기 × 2 단순 반복).

결과 및 논의

실험 1에서는 검사자극의 길이와 검사․유도자극의 두께가 

달라짐에 따라 밝기 유도 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

다. 실험 1의 결과 그래프는 Figure 7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에 대한 통계검증을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 유의확률은 Greenhouse - Geisser의 엡실론으로 교

정된 값이 사용되었다. 검사자극 길이, 자극 두께의 상호작

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6, 48) = 1.614, p 

= .207, MSE = 9.279, ηg
2 = .039). 검사자극 길이의 주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3, 24) = 14.504, p = .003, 

MSE = 25.550, ηg
2 = .333). 검사․유도자극의 두께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2, 16) = 25.774, p < .001, 

MSE = 21.591, ηg
2 = .334).

검사자극 길이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검사․유도자극의 

두께를 고정한 채 대응 t 검증(pairwise t-test)을 실시하였

다. 유의확률은 Bonferroni 방식으로 교정한 값이 사용되었

다. 자극의 두께가 0.36 인̊ 조건에서는 검사자극 길이가 0.36

와̊ 3.26  ̊간의 차이, 0.36 와̊ 9.76  ̊간의 차이, 1.09 와̊ 3.26  ̊

간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자극 두께 0.36 일̊ 때 

검사자극 길이 0.36 -̊3.26  ̊ p = .027; 0.36 -̊9.76  ̊ p = 

.031; 1.09 -̊3.26  ̊p = .014). 자극의 두께가 1.09 인̊ 조건에

서는 검사자극 길이가 0.36 와̊ 3.26  ̊ 간의 차이, 0.36 와̊ 

9.76  ̊간의 차이, 1.09 와̊ 3.26  ̊간의 차이, 1.09 와̊ 9.76 간̊

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자극 두께 1.09 일̊ 때 검

사자극 길이 0.36 -̊3.26  ̊ p = .006; 0.36 -̊9.76  ̊ p = .031; 

1.09 -̊3.26  ̊ p = .048; 1.09 -̊9.76  ̊ p = 0.049). 자극의 두

께가 3.26 인̊ 조건에서는 모든 검사자극 길이 간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igure 5의 자극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검사자극의 길이

와 두께의 수준에 따라 어떤 유도자극과 더 많은 영역을 공

유하는지가 달라지는 자극이 사용되었다. 실험 결과에 따르

면 검사자극이 측면 유도자극과 더 많이 인접해 있는지, 아

니면 동일선상 유도자극과 많이 인접해 있는지와는 큰 관련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자극의 길이와 두께의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검사자극의 밝기를 측면 유도자극의 밝기와 더 

유사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검사자극의 

길이가 길수록 검사․유도자극 두께에 의한 유도량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검사․유도자극 두께가 얇을수록 밝기 유도

량이 커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밝기 유도 현상이 비율

보다는 검사자극의 길이나 막대 두께의 단순 변화에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White 착시와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 현

상 모두 일차 시각 겉질(primary visual cortex; V1) 수준의 

시각정보처리 초기 단계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험 1에서는 실험자극의 전체 크기가 통제되었다. 그로 

인해 유도자극의 개수가 자극의 두께에 따라 변화되었다. 이

로 인해 실험 1의 자극은 측면 유도자극 외의 다른 유도자

극이 없는 조건부터 유도자극이 수십 개인 조건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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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sults of Experiment 1. The length of the test stimulus, the thickness of the test/inducing stimulus, and the change in the 

amount of induced brightness are shown. The amount of induced brightness i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perceived brightness of 

the test stimuli when the flanking stimuli are light from the perceived brightness of the test stimuli when the flanking stimuli are 

dark.

(Figure 5 참고). 검사자극과 인접하지 않은 자극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실험 2에서는 자극 두께의 효과를 통제하

고 유도자극의 개수를 변화시켰다. 유도자극의 밝기 지각 변

화가 검사자극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실험 1에서의 결과를 더욱 명확히 해석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실험 2. 자극의 개수, 두께, 길이가

밝기 유도 현상에 미치는 영향

방  법

참가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섯 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

들은 모두 실험 1과는 다른 참가자들이었다. 실험 2의 참가

자들도 자극의 밝기를 조절하는 실험 과제를 무리 없이 수행

하였다.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승인받은 

후 실험이 진행되었다.

자극

실험 2 자극의 예시는 Figure 8에 제시되어 있다. 실험 2에

서도 검사자극의 길이와 검사․유도자극의 두께를 변화시켰

다. 그러나 실험자극의 전체 크기가 동일했던 실험 1과 달리 

실험 2에서는 자극의 두께와 유도자극의 개수를 독립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실험 2에 제시된 실험자극의 전체 가

로 너비는 유도자극의 개수 및 두께에 따라 변하였다. 실험

자극의 세로 길이는 항상 동일하였다.

유도자극은 실험 1에서처럼 밝은 막대와 어두운 막대가 

번갈아 배열된 사각파 막대 자극들로 구성되었다. 유도자극

의 개수는 3, 5, 7, 9의 네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자극과 

유도자극의 두께는 시각도 0.36 ,̊ 1.09 ,̊ 3.26 의̊ 세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자극의 길이는 시각도로 3.26 ,̊ 9.76 의̊ 두 

수준을 사용하였다. 실험자극은 실험 1과 같은 무선점 배경 

위에 제시되었다.

절차

실험 2에서도 실험 1과 동일한 절차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자극과 비교자극이 제시되면 참가자는 밝기 맞춤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 1과 동일한 방식으로 밝기 유도량이 계산

되었다. 총 시행은 192 시행이었다(4 유도자극의 개수 × 3 

검사자극과 유도자극의 두께 × 2 검사자극의 길이 × 2 실

험자극의 제시 위치 × 2 측면 유도자극의 밝기 × 2 단순 

반복).

결과 및 논의

실험 1에서는 검사․유도자극의 두께에 따라 유도자극의 개

수가 변화되었다. 실험 1에서의 결과가 자극의 길이 또는 두

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도자극의 개수 변화에 의한 것

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실험 2에서는 유도자극의 개수가 

달라짐에 따라 검사자극 길이와 검사․유도자극 두께의 효과

가 변화되는지 알아보았다. 검사자극의 길이가 짧으면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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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condition where the length of the test stimuli is 1/3 of the length of the inducing stimuli (3.26 )̊

(B) The condition where the length of the test stimuli is the same as the length of the inducing stimuli (9.76 )̊

Figure 8. Examples of stimuli in Experiment 2. (A) is an example of stimuli when the length of the test stimulus is 3.26 ,̊ and (B) is 

an example of stimuli when the length of the test stimulus is 9.76 .̊ The brightness of the test stimuli (gray) is the same.

착시 자극과 유사하게, 검사자극의 길이가 유도자극과 동일

하면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 자극과 유사하게 지각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험 2의 결과 그래프는 Figure 9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에 대한 통계검증을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 유의확률은 Greenhouse - Geisser의 엡실론으로 교

정된 값이 사용되었다. 유도자극 개수, 검사자극 길이, 자극 

두께의 삼원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6, 24) = 1.032, p = .404, MSE = 7.589, ηg
2 = .019). 

유도자극 개수와 검사자극 길이의 이원 상호작용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3, 12) = 0.503, p = .404, MSE 

= 7.589, ηg
2 = .019). 유도자극 개수와 자극 두께의 이원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6, 24) = 

0.245, p = .818, MSE = 10.018, ηg
2 = .006). 검사자극 길

이와 자극 두께의 이원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F(2, 8) = 7.052, p = .040, MSE = 18.383, ηg
2 = .097). 

유도자극 개수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3, 12) = 

4.586, p = .048, MSE = 15.297, ηg
2 = .080). 검사자극 길

이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4) = 

0.138, p = .729, MSE = 132.448, ηg
2 = .008). 자극 두께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2, 8) = 23.407, p = 

.004, MSE = 53.277, ηg
2 = .509).

유도자극 개수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검사자극의 길이

와 자극의 두께를 고정한 채 대응 t 검증(pairwise t-test)을 

실시하였다. 유의확률은 Bonferroni 방식으로 교정한 값이 

사용되었다. 검사자극 길이가 9.76 이̊고 자극의 두께가 3.26˚

인 조건에서 유도자극 개수가 5개와 9개 간의 차이만 통계

적으로 유의했다(p = .025; Figure 9). 이외의 대응 t 검증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 2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실험 1의 결과 경향성과 유

사하게 나타났다. 유도자극의 단순 개수나 실험자극의 전체 

너비 자체는 밝기 유도 현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검

사자극의 길이와 검사․유도자극의 두께는 유도자극의 개수

와 관계없이 밝기 유도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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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sults of Experiment 2. The change in the induced amount of brightness with the number of inducing stimuli, the length 

of the test stimuli, and the thickness of the test/inducing stimuli is shown. The induced amount of brightness i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brightness of the perceived test stimuli when the flanking stimuli are light from the perceived brightness of the test 

stimuli when the flanking stimuli are dark.

보인다.

검사자극 길이와 자극 두께의 이원 상호작용효과가 실험 

1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반면 실험 2에서는 관찰되었다. 이러

한 차이는 실험 1에서 사용된 검사자극 길이 0.36 와̊ 1.09  ̊

조건이 실험 2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

사자극 길이가 0.36 와̊ 1.09 인̊ 경우 길이와 두께에 따른 밝

기 유도량 차이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검사

자극 길이가 3.26 와̊ 9.76 인̊ 경우 자극 두께가 0.36 인̊ 조건

에서는 길이에 따라 유도량이 선형 증가한 반면 두께가 1.09

와̊ 3.26 인̊ 조건에서는 밝기 유도량 차이가 거의 없었다

(Figure 7). 검사자극 길이의 주효과가 실험 1에서 관찰되었

지만 실험 2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실험 2에서는 동일선상 유도자극과 측면 유도자극 

모두 존재하는 White 착시와 유사한 자극 상황(검사자극 길

이 3.26 )̊과 측면 유도자극만 존재하는 고전적 밝기 유도와 

유사한 자극 상황(검사자극 길이 9.76 )̊만 비교되었다. 이 두 

조건 간 검사자극 길이에 따른 단순 차이는 실험 1과 2 모

두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7, 9). 실험 1과 실험 2의 참가자

가 다름에도 충분히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검사자극의 길이가 전체 자극 길이와 같으면서 유도

자극의 두께가 시각도 3.26 이̊고 유도자극의 개수가 다섯 개

인 상황에서만 밝기 유도 현상의 효과 방향이 변화되었다. 

반면 유도자극의 개수가 세 개, 일곱 개, 아홉 개인 조건 간 

밝기 유도 현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8의 B). 

검사자극의 길이, 검사․유도자극의 두께가 동일하면 유도자

극의 개수가 변하더라도 검사자극과 인접한 유도자극의 정보

는 동일하다. 그럼에도 해당 조건에서 밝기 유도 현상의 경

향성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검사자극

과 인접한 유도자극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유도자극에 의

해서도 밝기 유도 현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접하지 않은 유도자극이더라도 안쪽 유도자극의 밝기 지각

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변화가 검사자극의 밝기 지각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인접하지 않은 자극에 의한 밝기 

지각 변화는 인접한 유도자극에 비해 적을 것이며 검사자극

과 일정 범위 이상으로 떨어진 유도자극은 검사자극의 밝기 

지각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실험 2에서 유도자극 

개수가 다섯 개인 조건에서 유도량 변화가 관찰되었지만 유

도자극 개수가 아홉 개인 조건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유도자극과 검사자극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유도자극의 밝

기 유도 효과가 감소됨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종합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White 착시와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를 

비롯한 밝기 유도 현상의 기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실험 1에

서는 검사자극의 길이와 검사․유도자극의 두께를 변화시킨 

후 밝기 유도량을 측정하였다. 실험 2에서는 유도자극의 개

수와 검사․유도자극의 두께, 검사자극의 길이를 변화시킨 

후 밝기 유도량을 측정하였다.

밝기 유도 현상은 인접한 유도자극의 밝기를 기준으로 대

비 효과와 동화 효과로 전통적으로 구분되었다(Heine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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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Heinemann & Chase, 1995; Leeuwenberg, 1982; 

Shapley & Reid, 1985). 이러한 전통적인 기준을 White 착

시 상황에도 적용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이들은 두 종류의 

유도자극 중 검사자극과 더 많은 영역을 공유하는 유도자극

을 밝기 유도 현상의 기준으로 삼았다. Figure 2의 White 착

시 현상은 연구자에 따라 동화 효과로 간주되기도 한다

(Blakeslee & McCourt, 1999, 2004; Otazu et al., 2008). 

망막 수준에서는 광수용기로 입력되는 빛의 양에 의해서 

신경절 세포의 반응이 달라진다(Kingdom, 1997; Valberg et 

al., 1985). 망막 수준에서 밝기 유도 현상의 많은 부분을 설

명할 수 있다면 특정 유도자극과 검사자극이 인접한 비율에 

따라 밝기 유도 현상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험 

결과 검사자극과 유도자극의 인접한 비율이 밝기 유도 현상

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자극의 길이와 검사․유도자극의 두께

가 밝기 유도량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공간주파수와 경계 정보의 처리를 수행하는 일차 

시각 겉질의 단순 세포(simple cell)나 끝-멈춤 세포

(end-stopped cell)의 반응이 밝기 유도 현상을 유발한다는 

공간 필터링 모형의 설명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Blakeslee 

& McCourt, 1999). 이러한 결과는 White 착시 자극 상황

(동일선상 유도자극과 측면 유도자극 모두 있는 자극; 검사

자극 길이 3.26  ̊이하인 조건)과 고전적 밝기 유도 자극 상

황(측면 유도자극만 있는 자극; 검사자극 길이 9.76 인̊ 조건)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었다. White 착시와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를 비롯한 밝기 유도 현상에 대한 처리가 망막 수

준이나 집단화 요인보다는 일차 시각 겉질 수준에서 많은 부

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시사

점이 있다. 첫째, White 착시 현상과 고전적 밝기 유도 현상

은 유사한 기제로 일어날 수 있다. 둘째, 밝기 유도 현상을 

대비와 동화처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기존 방법은 현상의 

이해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경 밝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 

밝기가 검사자극과 동일한 무선점 배열을 배경으로 사용하였

다. 한편 고전적 밝기 대비 착시 자극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배경을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제시하였다(Economou et al., 

2007, 2015). 본 연구에서는 고전적 밝기 대비 착시보다는 

고전적 밝기 동화 착시나 White 착시의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무선점 배경의 제시가 고전적 밝기 유도 상

황과 차이를 유발했기 때문일 수 있다. 고전적 밝기 대비 착

시와 같은 현상은 검사자극과 유도자극(또는 배경) 간의 대

비가 커야 효과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Economou 등(2015)의 연구에서는 검사자극과 나란히 놓

여진 유도자극의 개수가 많을수록 고전적 밝기 동화 현상이 

강력하게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 자극들은 검은색 또는 흰

색 배경 위에 제시되었다. Economou 등(2015)은 집단화 요

인 중 하나인 접합(articulation)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유도자

극이 검사자극의 밝기 지각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

였다. 그러나 해당 결과는 유도자극 개수 또는 집단화 요인

이 동화 현상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유도자극들

을 둘러싼 배경 정보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배경 정보의 영향이 통제된 본 연구의 실험 2에서 유

도자극의 단순 개수가 밝기 유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이 이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기존 밝기 유도 현상에 관한 연구들은 자극의 크기나 형

태, 배경의 밝기 등 기본 시각 속성에 차이가 있어 상호 비

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White 착시와 고전

적 밝기 동화 착시 상황의 비교를 위해 자극의 길이, 두께, 

개수를 제외한 시각 속성을 최대한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

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추후 밝기 유

도 현상에 관한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일차 시각 

겉질의 흥분-억제 수용장 반응이 밝기 유도 현상의 발생과 

큰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밝기 

유도 현상 기제와 관련하여 집단화와 같은 인지적 수준의 설

명보다는 시각 겉질 수용장 반응의 결과로 보는 지각적 수준

의 설명을 더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밝기 지각에 영향을 끼

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이 있다. 유도자극과 검사자극의 밝

기나 밝기 대비도 밝기 유도 현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Spehar et al., 1995; Yang, 2012; Yang & Purves, 2004). 

유도자극과 검사자극의 밝기를 설정할 때 물리적 밝기

(luminance)와 지각적 밝기(brightness)를 함께 고려할 필요

성이 있다. 물리적 밝기와 지각적 밝기의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다(Stevens, 1962). 또한 제시되는 자극의 물리적 밝기가 

동일하더라도 개인의 시지각적 특성에 따라 지각되는 밝기가 

다를 수 있다(Cavanagh, 1991).

본 연구에서는 실험 화면에 무채색만으로 이루어진 자극

과 배경을 제시하였다. 주변 색에 의해 중심 자극의 색채 지

각이 변화되는 색채 유도 현상(chromatic induction 혹은 

color induction)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Cha et al., 

2013; Kelly, 1973; Shevell & Monnier, 2005; Smith et 

al., 2001; Stockman & Brainard, 2010). 색채 유도 현상은 

밝기 유도 현상과 흡사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유도자극

의 두께가 달라지면 밝기 유도 현상에서와 유사한 패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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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유도 현상이 변화될 수 있다(Smith et al., 2001; 

Stockman & Brainard, 2010). 반면 색채 유도 현상과 밝기 

유도 현상이 서로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

다. Gordon과 Shapley(2006)에서 밝기 대비의 존재가 색채 

유도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견되었다. 해당 연구에서 색

채 유도 현상은 오히려 지각적 등광도 상황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밝기 유도 현상과 색채 유도 현상의 상호작

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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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착시 현상과 고전적 밝기 동화 현상의 밝기 지각 비교

정지연1, 정우현1

1충북대학교 심리학과

White 착시의 존재는 대비와 동화로 구분되는 고전적인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다. White 착시와 밝기 동화 현상은 착시에 영

향을 주는 시각 속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White 착시와 고전적 밝기 동화 현상의 시각 기제가 

동일한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개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유도자극은 사각파 형태로 배열되었고 검사자극은 유도자극들의 정중앙 

지점에 제시되었다. 실험 1에서는 검사자극의 길이와 검사․유도자극의 두께에 따라 밝기 유도 현상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

다. 실험 2에서는 유도자극의 개수를 변화시켜 검사자극과 인접하지 않은 유도자극이 밝기 유도 현상을 변화시키는지 알아보

았다. 실험 결과 검사자극에 대한 밝기 지각은 검사자극의 길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자극의 두께에 따라서도 체

계적으로 변화되었다. 이 경향성은 유도자극의 개수가 다를 때에도 유지되었다. 이는 밝기 유도 현상의 상당 부분을 일차 시

각 겉질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접하지 않은 유도자극도 검사자극의 밝기 지각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검사자극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약해졌다. 이러한 경향성은 White 착시의 자극 상황과 고전적 밝기 동화의 자극 상황 모

두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White 착시 현상과 고전적 밝기 유도 현상은 유사한 기제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밝기 유도 현상, White 착시, 밝기 동화, 밝기 지각


